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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방송이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모든분들에게하나님의은혜가가득하기를기원합니다. 

CBS는이땅에자유와정의를실현하기위한줄기찬투쟁의믿음직한후원자

가되어왔습니다. 언제나국민의참뜻을알리는‘희망의소리’ 습니다. 

CBS가창사50주년을맞는올해‘화해와평화’를새로운의제로설정한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진할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남북 화해협력운동

은지금우리에게꼭필요한일입니다.  

이를통해망국적인지역주의를극복하고사회적갈등을해소하는데큰힘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또남북간의동질성을회복하고교류·협력을지속하는데

에도기여해주시기를바랍니다.  

CBS의큰성공을기원하며, 임직원과애청자여러분의행운을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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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창사50주년선포식축하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즐거운설입니다.

고향가는길, 얼마나기쁘고설렙니까? 조금막히고힘들어도마음은이미고

향에가계실겁니다. 그간자주뵙지못한어르신께세배드리고친지들과따뜻

한정을나누는뜻깊은설명절되시기를바랍니다. 

이런 때 더욱 긴장하고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군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고향에가지못하는모든분들께위로의말 을드립니다. 어디

에계시든설날아침떡국만큼은꼭챙겨드시기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올새해에는좋은계획들세우셨습니까? 부디소망하시는모든일이이루어지

는한해가되기를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올해많은일들을계획하고있습니다. 우선우리경제가지난해

이룬성과를바탕으로힘차게도약할수있도록전력을다하겠습니다. 특히서민

들도경기회복을피부로느낄수있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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